
보도자료 

대전예총에서 `신랑신부`를 찾습니다. 전통혼례 “꿈씨 혼인잔치”, 다문화 부부 모집
 
(사)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회장 성낙원, 이하 대전예총)는 제10회 대전국제예술제에서 진행되
는 전통혼례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할 ‘다문화 부부’를 공개 모집한다.

대전예총 전통혼례 특별프로그램, <꿈씨 혼인잔치>는 대전예총 전통혼례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를 만들고자 매년 1회씩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일)에 진행된 이벤트 전통혼례는 시민들을 하객으로 초대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오는 9월 27일(토)에 진행될 <꿈씨 혼인잔치>는 혼례를 치르지 못한 ‘다문화 부부’ 1쌍을 모집하
여 진행하고자 한다.

통계청의「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례에서 다문화 혼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를 차지한다. 전년도 대비 전체 혼례는 10.7%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혼례는 34.6% 감소하
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우리 고유의 예식 문화인 ‘전통혼례’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이
해하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단순한 부부의 결합이 아닌 가족과 가족, 더 나아가 서로의 문화적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전예총 전통혼례는 사대부가 전통예법에 따라 진행한다. 이번 <대전예총 전통혼례 특별프로그
램, 꿈씨 혼인잔치>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신랑· 신부는 각각 사모관대와 활옷을 갖추어 입고 40
분간 혼례의식을 치른다.

먼저 삼현육각 연주와 축창(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
러기를 드리는 의식인 ▲전안례, 신랑신부가 맞절하는 의식인 ▲교배례, 부부로서 열심히 살아가
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서천지례,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을 서약하는 ▲서배우례, 마지막으로 신랑
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근배례의 순으로 진행 된다.

시민들의 축하속에서 흥겹고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선율과 함께 신랑·신부 와 가족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

 최종 선발된 다문화 부부 한쌍 에게는 전통혼례 진행과 더불어 미용, 혼례음악, 사진 · 동영상 
촬영까지 혼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까지이며, 지원자격은 대전시 거주민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례를 치르지 못한 다문화 부부 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지원 신청은 네이버 폼(https://naver.me/F6nbHsnS)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 발표는 9월 10일(수)이며, 혼인 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쌍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예총 홈페이지(www.tjar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예총 사무처(042-252-7187)으로 연락하면 된다.


